
석유-화학 영역구분 "없어진다"
BP- Exxon- She ll- Chevron, M&A 통해 석유화학 강자 부상

선진 석유화학기업들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촵합작촵제휴를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범용제품의 수익성 저하에 대응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M&A촵합작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화

및 거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BP Amoco, Exxon Mobil, AtoFina 등 초대형 기업들간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판도가

재편됐고, 동시에 거대 기업간 합작을 통해 Borealis, Montell, Elenac, Polimerie, Targor, Equistar 등 석유화학 또

는 합성수지 전문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Dow-UCC, BP-Solvay, Shell-BASF, Phillips-Chevron, BP Amoco/Atochem 등 거대기업간 석유화학

사업의 합병촵합작, 사업교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Shell-BASF의 폴리올레핀 사업통합은 합작기업간의 2차

통합을 통해 세계 최대의 폴리올레핀 메이커로 부상했다.

미국의 대표적 석유화학기업 Dow Chemical과 Union Carbide가 합병함으로써 에틸렌을 비롯한 각종 유도품에

서도 세계 2위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등 상위기업간 도미노식 대형합병의 급진전으로 석유화학업계는 규모의 경제

를 갖춘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BP Chemicals도 Solvay의 PP 설비를 양수해 생산능력을 310만톤으로 확대함으로써 ExxonMobil을 제치고

Basell에 이어 세계2위 메이커로 부상할 전망이다.

Shell과 BASF는 1999년11월 폴리올레핀 사업 합병을 발표한 후 12월 곧바로 정식 조인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폴리올레핀 메이커 Basell을 탄생시켰다. 세계 최대의 PP 메이커 Montell(약 400만톤)과 PP 170만톤의 Tagor 및

세계 4위 PE 메이커 Elenac이 합병했다.

Targor는 1997년 BASF와 Hoechst의 PP 사업합작으로 설립됐는데 Hoechst 지분은 Celanese로 이관된 후 1999

년말 BASF가 2억6000만달러에 인수했다. Elenac은 1998년3월 Shell과 BASF의 유럽 PE사업 합작으로 설립된 후

Hoechst의 HDPE 사업을 인수해 2000년 초반 기준 PE 생산능력이 200만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범용 석유화학사업은 ExxonMobil, BP와 같이 대형화된 석유메이저계

화학기업 및 산유국 관련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석유화학 M&A 추진현황

일본에서도 급변하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담한 M&A를 추진하는 등 기업합병, 사업통합, 영업양도, 생

산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편을 추진중이다.

1994년 三菱化學 및 1997년 三井化學 등의 통합촵합병기업 탄생에 이어 2003년10월에는 三井化學-住友化學 합

병으로 三井住友化學이 탄생, 일본에서도 세계 10위권의 화학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일본은 구조재편으로 다수기업간 과당경쟁 체제에서 소수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시 기 비 고

Phillips/Chevron 화학부문 합병 2000.02 에틸렌 생산능력 400만톤

Dow/UCC(1999년 8월

통합 발표)
합병 2001.2

매출 2000년 220억달러에서

통합 후 280억달러

Shell/BASF 폴리올레핀 사업 50대50 통합 1999.12
Basell 설립- PP 세계1위,

PE 세계4위
Rhone-Poulenc/Hoechst 통합 1999.12 Aventis 설립

BP Amoco/Atochem PP사업 통합 1999.06 PP 생산능력 200만톤

BP

Amoco/Solvay(사업교환/

합작)

Solvay의 PP사업, BP의 EP사업 교환,

유럽·미국의 HDPE 사업 합작
2000.12 2001년 6월 완료



석유화학산업은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대 자금력을 동원한 플랜트 신증설이 주로

활용됐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M&A, 합작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사업통합 내용

유럽 및 미국기업들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에 기대를 걸고 아시아 및 중국에 대한 대한 직접투자

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공급부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기술력, 자금부족 등을 커버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싱가폴에서는 이미 ExxonMobil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공해 아시아 시장의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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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산기업 수 비 고

P E

P P

1994년 14사 → 2001년 9사

1994년 14사 → 2001년 5사

三菱·東燃 PE·PP 통합(Japan Polychem)

三井·住友 PE·PP 통합 등

出光·Tokuyama PP사업 통합(2001)

PVC 1995년 15사 → 2001년 10사
三菱·東亞合成 사업 통합(2000.04)

Chisso→鐘淵化學에 사업권 양도(2000.04)

P S 1997년 9사 → 2001년 5사
電氣化學·新日鐵化學·Daicell Chemical 사업 통합

JPS, A&M Styrene 등 통합회사 설립


